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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시작된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 

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20개 교회학교에서 ‘다시 오 

실 예수 그리스도’ (계 22:20)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학생이 십자가 안에 

서 하나 되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엠 

2:16). 특히 이번 주간에는 교회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아 · 유아 · 유치 · 초등1. 초등2부 성경학교와 

(27일)， 중등부(28~30일) . 고등부(26~28일)의 수련회 

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 선생님들은 기도로 

준비히는 것은 기본이고， 평일에도 나와서 말씀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여범이 없습니다. 천국일문 

양성은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의 기 

도와 적극적인 협력이 펼요합니다(빌 2:2). 여름성경학 

교와 수련회는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은혜 

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 

에서는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데 지 

장이 없도록 학업이나 기타 일들을 반드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담후 3: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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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이 사회가 요구히는 의에 대하여 어떠한 빚 

도 져서는 안 되며(좀 13:8) 영적으로 다르다는 조건을 가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피해서도 안 된다. 그 기본은 역시 

사빵11 근거한다껄 5:13~15 ; 레 19:1에. 사랑 자체는 율법의 

완성이대고전 13:4~8)' 자랑은 율법의 완성’ 이란 말혐l서 

율법의 완성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설명하 

는 것 같다{롬 8:4).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이룬 것처럼 이해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롬 13:9~1이.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유대인들이 생2캔}는 이상적인 완성을 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뭇을 의미한다. 율법은 인간에 의하여 완성되거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완성할수있는것이 아니다. 율법이 요구하는것은더 이상불법이 없게 하려는것이지，율법 자체가어 

떤긍정적인 것을정하지 못한다. 여기에 율법과복음이 조회를이루는관계가 있다. 

율법은죄를금하지만이를막을수 있는힘은 없다. 이와마찬가지로율법이 인간을만나게 되면 죄가 

살아난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할 때 그 결괴는 탐심이 일어나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강하게 살아 

나게한다.율법이목표를정히여주었으나영향을주어서이룰수없는것을하나님은이루셨다{롬 8:3).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다(고후 5:21). 결코 우리가 새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 

타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완전하고 완성된 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이시다(롬 10:4).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의 

가 있으므로 거기에는 율법이 지적하는 불의가 있을 자리가 없다. 사랑도 마찬'7t지다. 율법은 죄가 나타 

내는여러 모양에 대하여 지적한다. 음란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등등. 그러나사랑 

이 있는곳에는율법이 금지하는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으로율법에 의한의는 없다. 그러나성령 

에는 열매가었다. 성령의 열매는사랑과희락과화평과오래 참음과자비와양선과옹유와절제이다. 이 

러한것들을금지할수 있는 법은 없다고성경은 언급하고 있다껄 5:22~23). 여기에서 우리가주목해야 

할 것은 율법은 분명히 죄를 금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또 사랑 안에 있는 삶은 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덤전1:9).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갈 5:16~17).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 

는 것이다. 이는 율법 아래서‘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과는 근본적으 

로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에 율법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인은 율법으로부터 지유해졌다고 말할 수 었다{롬 8:1~2).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율법의 완성에 의해서가아니라그리스도안에서 사랑안에 있는삶으로 인하여 율법이 완 

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만사랑은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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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L OF ELISHA 
( /9)So he departed from there and found Elisha the son of Shaphat, while he was plowing with twelve pairs of oxen before him, 

and he with the twelfth. And Elijah passed over to him and threw his mantle on him. (ZO)He 1짜 the oxen and ran after Elijah and 

said, “Please let me kiss my father and my mother, then 1 will follow you." And he said to him, “Go back again, for what have 

1 done to you?" (21)SO he returnedfromfollowing him, and took the pair of oxen and sacrificed them and boiled their flesh with 

the implements of the oxen, and gave it to the people and they ate. Then he arose and followed Elijah and ministered to him. 

(l Kings 19:19-21) 

T he ca|| 0f E||Sha came as E|ijah the mighty P 「OPhet of God 

neared the close of his ministry. Elijah ’s ministry was powerfu l. 

He challenged the wicked King Ahab by predicting a drought for three 

an이 a half years and then a shower storm, and he also prayed for fire 

from heaven tocome down and destroy an altar. He was a true 

servant of God, so much so that God called him to Himself like Enoch; 

being taken up without dying. Elijah was so important that he met 

Jesus with Moses at Christ ’s transfiguration. God commissioned 

Elijah to choose Elisha as his succeSSOf. "And Elisha the son of 

Shaphat of Abel-meholah you shall anoint as prophet in your place"(l 

Kgs . 19:16). 

Elisha ’s call came at a busy time. When Elijah approached Elisha, 

티isha was working hard in his field “ So he departed from there and 

found Elisha the son of Shaphat. while he was plowing with twelve 

pairs of oxen before him, and he with the twelfth . And Elijah passed 

over to him and threw his mantle on him" (1 Kgs. 19: 19) 티isha was a 

big-time farmer in the midst of plowing season. In our calculations, 

Elisha wasn ’t ready to start ministry work at this time. The truth is that 

no one is ever ready when Godcalls . 티isha was a successful man in 

this world , but now his life would be turned around completely and 

would never .be the same. AII the hard farm work he had performed in 

the past to get to where he was right now was done and over‘ God in 

His infinite wisdom had chosen Elisha before Elijah had even arrived. 

God already knew him, in the same way that he knew Pau l. "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2 Cor. 1: 1) and in the same 

way that He knows you and 1 through His foreknowledge(l Pet. 1 :2) . 

God called His servant through another servant. God used Elijah to 

deliver His call to Elisha . This call came to Elisha during one of the 

busiest times in his life. God’s call to the successful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y have to leave their worldly success behind . It is a hard 

thing to do. Although God used Elijah , His call to Elisha was direct. 

There was no miscommunication. 1’ ve witnessed a lot of successful 

people confess their desires to serve God , but always with the 

stipulation of not now, later. It’s truly sa c;J because God ’s call often­

times demands that we leave worldly success behind in order to 

serve Him now 

Elisha experienced conflict as he considered God's cal l “ He left the 

oxen and ran after Elijah and said, ’ Please let me kiss my father and 

mother, then 1 will follow you.' And he said to him, 

and he went away grieving , for he was one who owned much 

property"(Mk. 10:21-22). After this , Jesus warned the disciples.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s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1\/l k. 10:25). Sometimes rich people 

lose their eternity because they gain too much earthly things. Many 

people lose this battle . Will you choose worldly things and lose God's 

best for your life? Jesus said. "Truly 1 say to you , there is no one who 

has left house or wife or brothers or parents or children ,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who will not receive many times as much at 

this time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life"(Lk. 18:29-30) . 

Elisha’s decision to answer God 's call VÝas wonderfu l. Most people 

in Elisha ’s situation would fail , but Elisha made the decision to obey 

“ 50 he returned from following him, and took the pair of oxen and 

sacrificed them and boiled their flesh with the implements of the 

oxen , and gave it to the people and they ate. Then he arose and 

followed Elijah and ministered to him"(l Kgs . 19:21). Can you believe 

it? Elisha sacrificed- his farm animals and their equipment, and 

proclaimed to his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hat he was leaving 

and going God's way. He made a decision . He decided that God would 

be first in his life . He announced this great decision to everyone! 

.Jesus said .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Mt. 16:24). Elisha did 

just that. Jesus also said .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He who has found his life will 

lose it, and he who has lost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Mt. 

10:37-39) . Do you believe it? Elisha not only believed it, but he asked 

that double power be given to him for his ministry work. "When they 

had crossed over, Elijah said to Elisha, ’Ask what 1 shall do for you 

before 1 am taken from you.' And Elisha said, ’ Please, let a double 

portion of you r spirit be upon me ’ He said, ’You have asked a hard 

thing . Nevertheless, if you see me when 1 am taken from you , it shall 

be so for you; but if not, it shall not be so’‘’ (2 Kgs. 2:9-10). Elisha 

received his double portion and never looked back on his past life. 

My dear friends, how will you respond to God's call on your life? 

Will you count all things as loss for Christ? Paul proclaimed . "More 

than that, 1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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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켈려 λ}를 향한 부르잠 
U9l엘리o~，가 거기서 떠나 사맛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끄} 열두 겨렷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렷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α이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cm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렷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9:19~21) 
갱생판목사 

어1 리λ별 헝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사 

E프 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대단했습니 
다. 그는 삼 년 반 동안의 가뭄과 그 이후의 비를 예언함으로 사악한 아합 왕에게 

도전했고， 기도로하늘에서 불을내려 제단을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는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에녹처럼 살아있을 때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 

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 

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벨므홀 

라 사맛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왕 

상 19:16) ，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바쁘게 일할 때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갔을 

때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사맛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왕상 

19:19), 엘리사는 밭 기는 시기를 맞은 대농장주였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 

자면 엘리사는 지금사역을시작할준비가안된 상태였습니다. 놀라운사실은하 

나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소 

위 말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이제 그의 인생은완전히 

바뀔 것이며 결코 이전과 같을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자신의 농장을지금의 규 

모로 키우기까지 쏟아부었던 과거의 모든수고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무한한 지 

혜의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뭇 

으로 말미암아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고후 1:1), 이와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십니다(뱉전 1:2),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또 다른 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셨 

습니다 이 부르심은엘리사의 삶에서 가장바쁜시기에 임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적인 성공을뒤로제쳐놓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용하시긴 했지만 엘리사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은 확 

실했습니다. 결코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나중’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지금 그분을 섬기기 위해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할 

것을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 문제가 있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 

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왕상 19:20).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든 그 때마다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사에게 그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OJ'을 치고 있었지만 즉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는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배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촉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엘리사는 부모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작별인사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의 

밭은누가돌보게 될까요? 너무나많은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상황에서 실 

패하고 맙니다. 물질적인 부 이것은 비록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마귀의 강력한 

몇 중에 하나입니다. 돈에 대한사랑은신앙심 깊은신자의 영원까지도훔쳐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 

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 
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막 

1O:21~22).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제지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막 10:25), 때때 

로 부유한 자들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을 잃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싸웅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택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놓쳐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 

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리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 

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녹 18 : 29~30) ， 

엘리사의 결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결단은 놀라웠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상황 

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 

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 

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 

라?'(왕상 19:21)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가축과 기구를 불살라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자신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포했습 

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을 결 

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 위대한 결단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 

셨습니다 “누구든지 니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엘리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히는 지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하며 또자기 십자기를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자도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자 

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O:37~39). 이것을 믿습니까? 엘리사는 이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 

을 위해 갑절의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당하기 전에 내가네게 어떻게 할지를구하라엘리 

사가 이르되 당선의 성령이 하시는 역λ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 

고~' (왕하 2:9~1O)，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결코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 

지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비울은 선언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리스도를 얻고그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가진 의는율법에서 난것이 아니 

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8~9) ， 여러분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옹전히 드렸다는 것을 공개적 

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겠습 

니깨 비울은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사는것이 아니요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것이라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 

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아멘. 엘리사는 서약했습 

니다. 그의 마지막 바비큐 파티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새로운 선지자의 등단을 

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부르셨든지 하나님을섬기는것은참으로큰은총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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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의 죽을휠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 이와 같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기록은 제각각이다. 이것은 성 

로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경무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이 신학적 기술의 차이에는 실로 놀라 

예언의 말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직접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이 운 영적 은혜가 있다.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 

각복음서에 따라 미세한차이를 보인다. 우선 베 에) 할 것이라는마가의 기록이 가장구체적이다. 여기서 언제 닭이 두 번울었는지 

드로 부인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은 다음과 같다. 

막 14:30 예수꺼써 01르시되 내가짙설록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 26: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짙월록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녹 22:34 01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요 13:38 여|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짙실록짙실론 네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네가세 번 나를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가부인할것이라는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신학적 측면과영적 

측면을 살펴보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임장소로 주로 마가의 집을 이용하였다. 이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마가는 제자들의 모든 행적 

을 잘 알고 있었다. 口까는 제지들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으며， 부인에 

대한 예언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마태는 제자가 되기 전 정부관리였다. 또 

한 그 자신이 제자였으므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어느 정 

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누기는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베드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막 14:66~68， 72). 다음으로 마가， 

마태，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을 언급하면서 “진실로”를 기록했지만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진실로”는 예수님이 강조할 때 시용하시던 언어습관이었다. 이 

와 같은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누가가 이를 생략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한 편 강도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예수께서 이 

르시되 내가짚질로네게 이르노니 온늘 네가나와함께 낙원에 있으리라하시니라” 

. (녹 23 : 43). 

예수님은 일평생 자신의 설교를 듣거나 기적을 보지 않았던 강도 즉， 예수님을 믿 

지 않고 버려진 죄인에게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 

다. 누가는단순히 한제자의 ‘부인이 아닌， 죄인들에게 구원을주시는하나님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누가의 

긍정적인 관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베드로의 부인보다 더 악한 죄를 매일， 매순간 

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기술이 다른 사건에 대한 기술에 비해 비교점 덜 범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죄자가의 예수님 ， 나를 깨뜨려 주소서. 믿음의 한 

구체적이다. 수제자였던만큼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은 베드로의 각 걸음을 걷게 하소서 아멘. 
오에 대한 말을 받아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하였다 매주 월요새벽기도회깨벽 4때에서 생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과 우상숭배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신 7 :1~5) .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하였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 

나 포로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종교지도지들 

의 타락은 더 심했다(스 9: 1~2) . 고국으로 귀환을 허락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하려고 하지 않았다(스 8장) . 포로지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매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하지 않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다(스 9:7 ; 사 29: 13~14). 에스라는 안 

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였다(스 9 : 3~7). 그런데 안타까운 눈물의 회 

개는 곧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 ‘조금 소생’ (약간 생기가 도는， 스 9:8) 즉，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에스라의 초점은 암담 

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다(시 103:2) . 

•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을 기울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 

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히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세우게 하시며 그무너 

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디-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스 

9:9). 하나님이 에스라의 탁월함과 이스라엘의 정결한 삶 때문에 포로지에서 귀환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 

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우 

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다(롬 3 : 22~23) . 오직 하나님이 행 

하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엠 2 :8~9) . 죄인들을 십자가를 통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총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을 맞춘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였다. “우리 

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스 9 : 8)라는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 

님은 비록 죄뿐인 이스라엘이었지만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 

키시는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을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그는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지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틀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끼시 107 :1~3). 매 

번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했던 모습을 진심 

으로 회개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붙드는 척 하며 정작 말씀과 관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외식적인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 

• 하나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 에스라가 처한 영적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보 

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히는 중에 

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스 9:8).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요일 

1:5) 그 빛이신 하나님을 에스라는 진실로 믿었다. 그 빛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다(요 1: 9~12) .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요 

8:12)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다(엠 6:12). 

에스라가 암담한 영적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조금 소생’ 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 

나님의 은총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초 

점을 맞추었기에 에스라는 참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바로 에 

스라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했으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다. “그가 우 

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끼골 1:13).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둘 때 소생의 문 

이 열려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스 3: 1O~13)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는 길 캄 

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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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양윤 71깐 몽골」ξ 안 71 건jL을 ct넥용 둔 댐 

。l들。l 객객각 칸jL ^l예세 누락l 
놀 et숱 71뽑과 윤핵l각 휴움을 들。~..J'.. ^t. 

^l 。콰! 1:}흔 1-}2} , 7릎는 

날씨가 줍고 흙바람이 많이 불었다 낀딸 

옷을 입었는데도 주입서 봄이 지였던 것 같 

다 f산와숙 링사j 

5 복음을 선하연서 특별이 기억에 남는 것 

이 있다연 ? 

- 어느 게르에서 앙머 니 두 분이 초등악생 

슨녀와 살고 있었다. 슨녀는 뇌진탕으로 심 

을 흘리며 계속 아따쨌다 순수아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 

아고 있다. (요와차 권사) 

· 시골 쪽으로 갈수록 게르가 많지 않고 선 

도알 대상을 울색하는 데 1시간씩 걸리기도 

였지안 ， 안 가성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쨌다 

는 사실이 감격스렵다. (공샘 팅장) 

b . 사역치를 위안 기도 제목은? 

· 지난 ôH 선교 때 선도쨌던 운선기사를 심 

방해 보니 지금은 가족에게도 복음을 선 ôH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었다. 지속적으로 그 

를 통해 복음이 선해지기를. (요와차권사l 

· 선도지를 버리거냐 생논 것을 보았다 이 

단들이 난무아고 있어 그들이 왕성해지 기 전 

에 많은 교외가 세워지고 하냐님 냐랴가 완 

장되길 r깅주언 '1.t.수징샤) 

-몽골 땅에 주님의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도 

록 ， 복음을 들은 영온들이 잦아가 예배일r 수 

있길 (깅영린권.J.f) 

1. 선교지 선정 이유는? 

‘ 팀원들과 의논아던 웅 몇몇은 몽골에 다녀 

온 분도 계섰고 ， 또 선교 상왕이 어떻게 변 

었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잦게 되었다 r공성 

생팀장) 

‘ 모고으 따이 무처 녀다 그 도야 연 차례 다 
。己 LO 11-' 2H "~O L ;.!‘ 

녁왔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반 영온을 잦 
아 다시 안 번 가고 싶었다 t깅샘암수집.J.f) 

2 . 준비기간 동안 가장 임들었던 접은 ? 
‘ 팀상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어 팀원 
득이 무처 거저으 애다. 그러데도 티자니이 
~ ’ 。큰 M 1. ~ L 1I~ 00 。

치료르 와저이 다 바지도 아으 사태에서 미 
LDL 。

음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아였고 ， 그 모습 

을 보언서 팀원들의 마음은 아냐가 되었다 

(요와자 뀐.J.f) 

선도자를 등록아여 경신아고 교외 줄석시 

키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g주언 'Lt，수짚.J.f) 

· 텀원 안 영이 더 중원되지 않아 열심이 기 

도쨌고 ， 다앵이 모두 채워졌다 (강영란권.J.f) 

생계를 위해 임을 아기 때문에 하던 임을 

웅탄하고 시간을 내서 훈련받는 것이 어려웠 

다 (신확숙 ::J.J.f) 

취재 ·오님구 기자 

1 . 끝으로안 마디 

-운련을 통하여 팀원들이 안 마음이 되고 

교외 일꾼으로 몽사하기에 임을 얻으며 , 주 

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로 복음 선따에 지속 

적으로 임아기로 다집안다 (?J추언~.수짚.J.f) 

‘ 부족안 냐를 불러 주시고 복음 선알 수 있 

게 인도아심을 감사드린다 (깅영란권.J.f) 

'，1 년 맏에 몽골에 갔다. 기도 웅에 앙상 몽 

골에 있는 사랍들이 생각난다 섣교위원외 

에서 마으 저보르 주어 모드 커이 으혀|로게 
LDL 。 근 1 

잘 신앵되었다 (공성생 팀장) 

3. 선교훈련 중에 가장 중접을 우고 시간을 

많이딸애안부분은 ? 

팀원 영성운련과 연지 언어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멸요쨌다 (?J영란 권사) 

아무래도 여1순의 냐이 때문에 언어를 배우 

고 익이는 것에 집중였다 연지어를 우리냐 

랴 단어와 비솟안 발음의 음식이냐 지영 등 

으로 바꾸어 냐름대로 열심이 외웠다. (신와 

니 .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은 없 

었는지? 

어지이득이 묵느 마에 다벼으 무하 때 Ot 
2 I C L 금 디 L 2 ^걷 

국말을 잘 하는 운선자가 있었지맏 사역에 

도움이 되치 않았을 때 (강주언'?!.수짙.J.f) 

- 마을이 녀무 멸어져 있어서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냐 아주 진지아케 복음을 

잘 받아 추어서 감사i겠다 (강영란 뀐사) 

숙 짚.J.f ) 

------------------------------------------------------------------------------------------. 
5 .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이 있다면? 

세계지도를 보며 이스라엘과 우리냐라를 

알고자 였던 노인을 만났던 일과 복음 선아 

며 기도휠 때 무릎을 꿇어 같이 기도아던 노 

인이 생각난다 (~윤정 ::J.J.f) 

· 선교 떠|외예배 때 많은 고난 중에도 몽골 

선교를 하냐님의 은혀|로 마치게 됨이 녀무 

감격적이었다 통성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 

치게 되었는데 ， 기도 웅에 계속 새소리가 들 

렸다 하냐님이 수고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추 

신 것 같았다 . (01와앙징.J.f) 

‘ 사역 두 번째 남 ， 10여 세의 알아버지에 

게 선아고 영섭기도를 안 우리는 작별인사를 

아였다 뒤돌아보니 그 알아버지는 “고롱 호 

노깅 다랴."( 삼 일 반에)를 임추어 소리치고 

있었다 t 갑대용 팅장J 

1 선교지 선정 이유는? 

- 네딸 선교를 준비쨌지만， 줄밥 일주일 전 
에 선교지 사성으로 인ôH 떠날 수 없게 되자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교지를 몽골로 정 

였다. 죄증석으로 초이르로 사역지를 성안 

것은 선교위원외의 결성에 따른 것이다 

(?J대용 당장) 

2 준비기간 동안 가장 임들었던 집은? 

- 거듭되는 재십(2차，，1자， 4차)으로 인애 

팀원들이 지지고 낙심되었을 때와 갑작스려 

운 사역지 변경으로 언어분련 기간이 상대적 

으로 짧았던 집이다 (깅대용 팀장l 

운련기간 웅에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병 

원에 입원하셔서 몸과 마음이 정말 임들었 

다， 아지만 자신의 영완이 선교에 애가 될까 

봐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배려로 선교 

운련을 계속 알 수 있었다. (~윤장 응l사l 

b . 사역치를 위안 기도 제목은 ? 

- 경잘 고위간부에게 선도지를 압수당하였 

으나 그에게 복음을 전아였으니 속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닝을 만냐게 아옵소서 (회연구 안 

수~J.f) 

-순수반 영온들이 좀더 추님을 알게 아시고， 

추닝을 소망아는 삶을 살기를 (초윤징 ::J.J.f) 

-몽골은 물도 없고 ， 기우죠견이 열악아다 

자연에 의지애 붙들려 사는 분들이기에 더욱 

아냐님 의 은예가 멸요안 땅이다 몽골에 복음 

의 문이 더 왈싹 열렬 수 있도록 (01와양 ::J.J.f) 

3 . 선교훈련 중에 가장 중집을 두고 시간을 

많이 할애안부분은? 

정염에 의지아지 않고 자기부인과 성령님 

만 의지아게 。H달라는 기도를 1개월간 매일 

안 끼씩 금삭아며 기도쨌다. (죄연구안쇄사l 

냐의 믿음을 다시 안 번 섬겁애 보고 ， 소곡석 

이며 목소리 작은 냐에게 담대암파 주님맏 의 

지아는 믿음을 주시 길 간구였다 (~윤장 징.J.f) 

1 . 끝으로안 마디 

- 인간의 뜻과 의지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 

으며 ， 전석으로 주님이 준비아시고 인도아십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윤장 징.J.f) 

· 자기부인파 절대적 앙옥이 선교에서 얼마 

만큼 우리의 웅심에 자리삼고 있어야 하는지 

를 일째워 주섰다 (깊대용 당장) 

니 . 선교지에서 복음 선하는 데 어려움은 없 

었는지 ? 

‘ 숙박시설 부속과 온수 부족 ， 매일 계속되 

는 모래바람， 불심 검문으로 정살에 연앵되 

었으나 그렬수록 더욱 성령님만 의지아였기 

에 설레기만 였다 (깅대용 팀장) 

겨차에 북차혀서 버그연으 바고 ， 다시 것 
。 2" E t:I 2002 C - , ' , 0 

잘서로 송지되어 숙소까지 조사받았다. 그러 

냐， 그 선날 선도지를 모두 차에 녕어 두어 

별 탈 없이 풀려났다， 숙소에 선도지를 두지 

않게 아신 예수님 의 도우심에 갑사쨌다 

(01와앙잉사l 

---

팀장 

이희우 

지난 주에 도착한 섣교팀 (1 개 팀) 

간 

7월 15일(목) - 7월 23일(금) 

기 

팀장 

7월 20일(화) - 7월 27일(화) 

7월 20일(화) - 7월 28일(수) 

7월 20일(훼 -7월 28일(수) 

7월 20일(화) - 7월 28일(수) 

7월 20일(화) - 7월 28일(수) 

7월 21 일(수) - 7월 29일(목) 

김영모 

류태준 
71"'~ l... f 
디굳며 

이근우 

전종일 

강석화 

연재 사역 중인 섣교팀 (6개 팀) 

EI 
口

대학부 7팀 

대학부 4팀 

대학부 5팀 

대학부 6팀 

4교구 2팀 

20교구 2팀 

간 기 

이번 주에 졸발아는 선교팀 (1 5개 팀) 

기 간 E口| 팀장 기 간 E口l 팀장 

7월 26일(월) - 8월 3일(화) 2 1교구 3팀 임채봉 7월 29일(목) - 8월 6일(금) 15교구 2팀 바-，거'-' 의'" 

7월 27일(화) - 8월 4일(수) 1교구 1 팀 윤선한 7월 29일(목) - 8월 6일(금) 18교구 2팀 7디 | if을i。 E크j 

7월 28일(수) - 8월 5일(목) 5교구 1 팀 최동식 7월 29일(목) - 8월 6일(금) 22교구 2팀 김재호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 2교구 2팀 백재홍 7월 30일(금) - 8월 6일(금) 17교구 2팀 Ln{g?〈오~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 3교구 2팀 이상배 7월 30일(금) - 8월 7일(토) 16교구 2팀 바「서。처금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 4교구 2팀 선명환 7월 30일(읍) - 8월 7일(토) 16교구 3팀 김봉화 

7월 29일(목) - 8월 6일(금) 6교구 3팀 김현절 7월 30일(금) - 8월 7일(토) 24교구 3팀 정재영 

7월 29일(목) - 8월 6일(금) 1 0교구 3팀 장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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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 

i우리를 

시협에들께하πl 

마올시고’ 

(마태복을 6: 13} 

“하나넘메서 

우리의 11도를 들으싣다. 

우리자싣을시힘에 

버}π|도록했다면 

주 예수으| 이름으로 쪼|깨하고 

십자까 보멸로 씬l을슬 받으라!” 

주깐충현 

간흥과 나눔 

믿을으로나아괄껏 

많이 부족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시험에 들 

게 마옵시고’ 의 기도를 자주 하면서도 정작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 나의 주변에서 가장 가깝다 

고 생각되능 곳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통치에서 벗어 

나 있을 때 자신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일 것이다. 삶 

의 순죠딴간에 실패했거나 기뿔 때에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고”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고복흐I (집사， 19교구) 

^~랑，화해， 용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손꼽아 기다렸다가 
전도한 친구를 예배 시작 전에 자리로 안내하여 앉 

히고 난 후， 연합성가대석으로 향하였다. 설레는 마 

음으로 주님 만날 것을 확신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였고， 회줌의 성도들 표정을 보며 벅찬 

마음을 느껄 때 예배가 시작되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제로 위임목사님의 설교 
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요k게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담져져 있었다. 영과 육， 

일용할 g씩， 하늘의 영광과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사다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 

고 있는 사랑， 화해， 용서가 담겨져 있었다. 

이경순(집사， 14교구) 

개룩한꽁포 

말씀의 잔치에 은혜를 받으러 가야 흔뻐l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두 

려운 심령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 흔련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으면서도 처 

음에는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거워 헤매느라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문 

득 “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옵시고’ 라는 말씀을 전하셨나.?"하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렸다. 거룩한 공포를 주심 

으로 인해 부족한 죄인에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 

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았다. 

이수자(권사， 6교구) 

저11108호 

놀라운특뭔 

어릴 적 나에게 주기도문이란 아무 뜻 없이， 생 

각 없이 암송하듯이 했던 모든 집회 때마다 끝을 알 

리는 기도였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지루한 나머지 

주기도문을 기다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듯 

이 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주신 놀 

라운 특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과 비밀이 숨져져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영자(집사， 23교구) 

이렇께 11도하라 

오늘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셨던 예수 

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였다. 구역장으로 부족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빈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중 찬양을 드랄 때마다 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진정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박형숙(집사， 10교구) 

조|믿으로서얻약한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며， 시련을 원하지 

말며， 시힘을 따라가지 말며， 기도하는 자들을 시험 

에 빠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때 죄에 빠지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죄인으로서， 연약한 자로서 시험에 들지 않 

도록 늘 기도해야 하며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공급 

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김효선(집사， 1 6교귀 

충보11도를 하시는 예수넘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좁은 길을 걷는 기도와 하 

늘의 보화를 바라는 기도보다 수많은 단어로 유창하 

게 외치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초접을 맞추고 

있는 기도였다. 또한 시험의 물길 속에서 허우적거리 

는 자의 기도였음을 깨달았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는 넓은 길에서 

중언부언하는 삶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와 같이 연약 

한 죄인을 위해 쉽 없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의 사료낼 다샤1느끼는 감사의 시죠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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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헌찌연장 l 빼기흑 
제1108호 

충혐~t-~렌향 쉴러， 

찬다，추복， 

벌이냐 주변에 묻어 창사하는 찬염천화적 창묘 방법?’다. 

- 。1밴에 충혐동갚내헤치춘공된 차연창은 

찬'~J;에‘ 골폼울 빼리는 방식(잔다창)이다. 

차연창응 앞으로 본향율 향해 냐아.，~는 성도들율 위한 

혼의 핍러"1~ 휠 켓에다. 

“준 앙에셔v축눈차들은북이 있도다하사매 성령이 야르시되 
쇄轉 그들하 추꿇 그치고 쉬리나 "(체 14:13). 

이용시유의사양 

- 화장상어|서 와장을 안 후 ， 종연동산 판리실에 구비서류를 제 
출하여 사용신성을 안 우 교외에 승인을 받아야 안다 . 

- 얀장방법은 구역을 구분하여 안장하며 , 접수번호와 판계 없이 
자연장지에 도작안 순서대로 안장얀다 . 

개요 

워 지 : 경 기도 팡주시 목연동 산 27 종연동산 내 

죠성연적 : 2 , 7q5m2 안지위수 : 2 ， lbO워 

방 법 : 유끌맘 없이 , 골분(骨해)을 흙과 온밥 얀장( * 고가의 유골밥 불필요 ) 

- 확장안 유골의 골분은 자연선와를 고려하여 용기 없이 마사 

토와 온압하여 매장안다 

이용안내 

- 자여잣 내 개이표치를 부차하 수 어。묘로 주모팍차에 서 1 o " . . .. L 드 ’ -, 2 ’ ~--- '-0 

된 추모자인식표에 고인의 성명을 표기만다 

개 시 일 : 2010 년 8 월 
이 용 료 갑사언급(자세안 사앙은 자연장 판리실로 문의바람 

- 안 번 안장되면 끌분 반완은 불어안다 . 

- 자연장 내 시설물 설치 ， 춧불， 양불 ， 소란 앵위 ， 음주 ， 읍연 

등 장례 절차에 방애되는 앵위는 삼간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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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0년 7월 25일 

모임 

1 남녀 전도회장 전체월례회 
일시 : 25일(오늘) 15:10 징소 : 제1교육관 407호 

엽빼 

1 박병순 성도(신용원 신난숙 신화영 성도의 모친， 15 

교구 반포1구역) / 15일 별서11， 1 7일 장례 

2 백순희 은퇴권사(J l교구 중계l구역) /17일 별세， 19일 

장례 

3 나신예 은퇴권사(20교구 신정2구역) /17일 별세 ， 19일 
장혜 

결혼 

1 정조형 군(정 준 안수집사 박희숙 권사의 아들， 20교 

구)과백인혜 앙(백성렬 집사 최기영 권사의 딸， 타교) 

/ 31 일(토) 17:00, 라루체 4충 루아르흘(짧 766-8200) 

2010년 여톨앙훌확교 및 수헌외 

부서 월시 장소 

고등부 7월 26일(월)-28일(쉬 흥헌기도윈 

영아부 7월 27월(회)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7월 27없(회) 1111교육관 201호 
유지부 7월 27일(회) 뼈1교육관 207호 
초등1부 7월 27일(화) 체1교육관 407호 

초등2부 7월 27일(회) lll1교육판 507호 
중둥부 7월 28일(수)‘30일(급) 층연기도윈 
정넌2부 8월 13잃(금1-1 4월(토) 흥헌기도윈 
사링부 8월 14일(토) 복지관 xlõt1 흥 
에바다부 8옐 28일(토) *:징인만 빼2교육관 1층 

날짜 여|배 서~ jj!ι 

주깐충현 

교피쇼석 

추일 4시 기도외 

일시 매주일 16:00 징소‘길펠리흘 

대 상 전도인 전도위원회 4지회 주력4 8 . 18 . 16 . 20 . 24교구)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팅 및 7묘후원자 

션교 l톨기도외 

일 시 6월 4일~8월 13웬매주 금요친앙집회 후 211~2200) 

장 소 제1교육관 401호 대 상 :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기도후원자 기도동역지 

g년2부 조정견도정외 

일시 8월 1일(다음주웹12:1~1400 장소 저￠교육관 Z층집회실 

션교언어 흘린 

일시 매주일 15:()() 

장소 제1교육관 405화내몽결)406회미요삐)50)호(베트냄 tm회라오스) ffJ7회몽골)!뼈화인되 

댔화캄보디에 510회스리링캐 

8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El
주일예배 (징뢰 찬맴|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핍로 인수집매 

II 
이세영 강철형 진학래 황의만 김중선 이성남 정미순 τ o ，E4τ/‘ 

권영옥 배춘식 정선현 김구형 장철환A 양숭찬 장선자 최금실 

15 이달옥 ~벼 o차 。 안석현 김종구 김홍기 이병근 김경희 유옥련 

22 신광칠 어n보「서 닙 7u1 여 。T2 함철주 김신국 이세영 이영순 양명자 

29 김송곤 지규성 최경하 이성섭 노광헌 바「며 O 그」 김재순 오화자 l 

새벽기도회 (7 /26 -8/1) 

예배 담당 (7 /28 -8/1 ) 

사회 기도 차'" 야 ‘」

제 1 1 08호 

활뭘 충현 기도으| 창 
“우리흩 사헝에 들매 하지 øt용사.:a " 

띠 2010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 22:20)-를 소C행}는 천국일문이 
되게 하소서. 

a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않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밍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 :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 : 24)를 위하여 미리 준비 
(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7fl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문(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12) 1년 1인 1명 (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 
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시용되게 하시 
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될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 
랑괜충현기도웬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떼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팀후 2:3)이 되게 하소서. 

( ~시간 연속 기도뀔핍윷. 

률맡꾀념랴를u 

7128 
수요 l 성도는(엠 1:1-10) 김생관 목사 최성득 강길례 예수 냐를 오라 하네(호산나 찬양대) 

* 1 용효대않앵 *1 성수대교잉썽 
수요 II 미스바의 기도(삼상 7:5- 12) 박인기 목사 기U처 o흐ι 정영숙 나 주의 도움 받파(실로암찬양대) t한얻역 • 

7/30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정민권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김유정 /소프라노 류승연 

TZ이~ [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왕상 19:19-21) 김운창 목사 장영기 이세영 〈예배전찬양〉 

주일 II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왕상 19:19-21) 유재진 목사 이광현 강철형 예수나를오라하네 외 / 바이올린장연희(전임 연주자) 
r:웹뽑썩 | 

8/1 
주일 m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왕상 19:19-21) 김생관 목사 양태선 진학래 주여 나의 생명 외 /소프라노 김지영(할렐루야찬양대) 

주일 W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왕상 19:19-21) 박용현 목사 이재현 황의만 주닝약속하신말씀 위에 서외 /바이올린샘희(선임연주자) 

1 .푸를엉윈 
l 영용진..，.， . 

바이더웨이 . 1 

주일 V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왕상 19:19-21) 김근영 목사 김백만 김중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외 / 벤엘 여성중창단(지도: 김현정) • • ιl용앵 

주일찬양 그리스도의 부활은(고전 15:12-26) 김성관 목사 강호성 이생남 청년1부 /2교구 
에에왼료 ~생억 

예배 및 집회 안내 (짧 02-552-8200) 기도원집회 요빼 (짧 031-766-5425) [ 섬 기·는 분·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11 오전 9 :00 

m 오전 11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애) 

V 
오후 3:00 

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11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끼-、 

영아부 
I 오전 9:00 

제 1 교육관 110호 
[] 오전 11:00 

유아부 요전 10:50 저1 1 교육관 201호 

'* ~l 1f-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동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둥부 요전 10:30 갈렬리흘 

고퉁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 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장소 - ‘ 차 량 

보」 단 U 

보」 단 U 

본당 

본당 

보」 단 u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1 몽골어1 러시아어1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 
어로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보」 단 u 

본당 

Simu~a뼈JS 때잉ations in 뼈lish ， CI1inese, J뻐anese 

and S~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kχk 
Wα'sh ip Service, and Sri 때때， Chinese, Mong이~， 
Russian. Cambodian and 100α1eSÍaI1 are a1so available 
at the One 0' cl(χ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12:30 제 l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l 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 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 :30 저11 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병옥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김성헌 
기획위원 김시위원징 몽사위원 재정위원 A112교구위원징 선교위원회 21교구 1교구 20.교구 4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박인기 
제2교육위원장 행정위원징 18교구징 외선부징 5교구징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어뻐부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양태선 
새까등록실부징 세1교구징 건축위원 전도위원징 3교찜 8교구 중등부 2교구 주잖현 1 7교구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유재진 유현철 이팡현 이순식 이재현 
여배위원 대학부징 동신부잉 영아부장 9교구징 3교구 대학부 16교구 18교구 6교구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노광헌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정민권 최성득 
16교구징 딩회뷔기 에뼈부징 징년1부장 유지재단이사 12교구 1 9.교구 1 3.교구 14교구 11교구 

노은영 류기병 문효식 박광식 박덕양 탁정헌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예배위원 14교구장 유이부징 초등1부징 시설영선부징 9교구 5교구 23교구 22교구 

박상대 박성명 박홍규 배춘식 백봉선 
잉교구장 새기즉~육부징 몽^I위원장 옹^I위원 째정위원 • 여전도사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신상수 안동현 강덕펼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쩨징위원 기획위원장 선교위원 19교구징 짧3부징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오순도 원웅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제1교구위원징 제1교뿜원장 진도위원 기"'!i'.옐친엠징 신교위원징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깅교구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이계인 이달욱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탁이부징 예배위원 고등부징 전도위원 유치부징 고등부 13.교구 대학부 청년2부 9교구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이상해 이성섭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중등부징 청년1부징 칭년2부장 13교구장 옹^I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이태식 이호일 임태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최문실 
6교핑 옹A버원 선교위원 11교구징 기도원김 1 7.교구 19교구 7교구 23교구 12교구 
이 훈 임창식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홍순애 황순란 
재정위원장 초중도서실부장 건축위원징 징번2부장 15교구장 5교구 21교구 

전초등계2부식징 전 20교응구배정 전 재정홍위원렬 정 24.교선구현장 정 2교창댐수 - 시료 lT닙지도 {]범 식 • 외선부지도 나기태 

쩨정3교청흙길|원장 정 4교태구징동 조 예배종위원환정 조 8교중구정민 지 O멘천규뱀성정 •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진협 
진학래 진홍용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 

쟁징위원 당회서기 찬앙위원징 예배위원 실로잉진웹징 • 전임연T자 노은영 장연회 한경숙 
최세진 최융덕 추병창 함철주 황의만 • 선 교 ).1 스 。한 

입of'r열칭웹징 23교구징 10교구징 17교구장 1깅구장 「 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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